
- 137 -

정보화 사회에서의 노인가족의 소외

어 성 연(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I. 서론 및 문제제기

정보화 기술과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에 어느덧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업적인 용도는 

물론, 교육,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그리고 정부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에 이르기 까지 

인터넷은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메디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신조어인 전자정부라는 용어 

역시 우리의 담론에서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월드 뱅크는 전자정부를 “정부의 대 국민 그리고 대 

기업적 서비스와 정부의 기타 사업을 위해서 정보화 기술(인터넷과 같은)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

의한다(World Bank, 2006: recited from Auh & Shelley, 2007). 최근 들어 전자 정부는 민주적 정부라

던가 공익 서비스에 관한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담론에 중심적인 어휘로 떠오르게 되었다. 전자

정부는 좀더 빠르고 나은 질의 공적 써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상공분야와 정부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일반 시민들의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통해 힘을 얻게 하고, 결과적으로 전통

적인 행정절차 보다 시간에서나 비용적 측면에서 좀더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보

고 되었다(Auh & Shelley, 2006, 2007; Daukantas, 2003; Krueger, 2002; Takao, 2004). 최근 미국에서

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넘어서, Medicaid나 WIC 과 같은 연방 지원 프로그램들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전자 신청서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e-case management services를 도입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주정부의 전자정부 서비스 영역을 복지서비스의 제공의 영역으로 까지 확대 하고 있는 

추세이다(Auh & Shelley, 2007; Cook, Lavigne, Pagano, Dawes & Pardo, 2002).

하지만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제공이라던가 서비스는 인터넷에 대한 접

근성을 가진 시민들에게만 해당하는 서비스가 된다. 전자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사각지대

를 이르는 정보격차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다. 정보격차란 전자-시민적 활동에 참여 

하거나 전자 정부의 여러 가지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의 시민들의 기회의 균등이라던가 전자정부 서비스의 접근성의 평등

을 논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계층을 찾아 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 된다. 정보격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겠지만(Attewell, 2001), 가장 기본적인 논의는 정보격차의 제 1단계인 접근성

에 관한 것이 된다. 미국 정보 통신부의 가장 최근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에 관한 접근성은 

국가 전반에 걸쳐서 증가 하였다고 하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가정, 낮은 교육 수준의 가정, minority 

집단, 그리고 노인들의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드라마틱 한 수준이라고 한다(Rohde & 

Shapiro, 2000). 하지만 그 보고서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저소득층, 낮은 교육 수준의 가정, 그리고 

노인들의 접근성은 여전히 국가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은 인터넷과 컴퓨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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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 그리고 독일의 연구에서도 보고 된 바 있다. 

그 한 예로, <표 1>은 미국과 한국 시민들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연령대 별로 보여 주고 있다.

<표 1> 미국과 한국의 시민들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의 연령대 별 백분율 분석 

Internet

Access

(%)

Country
Age Brackets

18-24 25-49 50 plus Total

U.S.
(CPS 2000) 56.8 55.4 29.6 58

Korea
(KISDI 2006) 93.7 96~93 54.8 78

Note: U.S.=CurrentPopulationSurveyof2000data
Korea=KoreaInstituteSocietyDevelopmentInstituteSurveyof2006data

<표 1>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2000년도 미국 사회에서는 단지 29.6%의 5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인터넷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25-49세의 성인의 55.4%와 18-24세의 56.8%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06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49세 미만의 

성인의 경우 90% 이상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보인 반면에 5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단지 55%만

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보고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 모두 노인들의 집단에서의 낮은 수준에서의 

접근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변인을 가지고 제일단계의 정보격차의 위험성을 연구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서의 노인가족의 소외의 위험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미국에서 확률표집을 통해 수집된 지역사

회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격차의 위험성에 빠진 사회적 계층을 파악

하고, 나아가 연령관련 변인들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정보사회에서의 노인가정의 소외를 

논의 하고자 한다. 한국은 지구촌 사회에서 정보 통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고, Cyber Korea 21이나 

e-Korea, 등의 정책등을 제안함으로써 빠르고 더 나은 질의 대 시민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자

정부적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전자정부에 관한 연구

들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에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교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인(연령, 성별, 수입, 교육)들의 영향과 개인적 특성변인(거주지역, 독거노인상태 그리고 건강상태)

의 영향이 logistic model들을 이용해서 분석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

➢젊은 연령 집단보다는 노인 집단이 

➢남성보다 여성집단이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 보다는 교육을 덜 받은 집단이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 가정이 

➢독거노인이 아닌 경우 보다 독거노인의 경우가 

➢도시 지역거주민 보다 비도시 지역 거주민이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각한 사람들이

더욱더 정보격차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즉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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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료 및 연구 방법

1. 자료

아이오와 주정부 노인복지국과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가족정책센터와 교육정책센터의 공조에 의해 

아이오와 가족 설문이 2005년 가을부터 2006년 2월까지 실시 되었다. 확률표집에 의해서 6,400가구

가 선정이 되었고 설문자료가 발송되었고 총 4,010 부가 회수 되었다(63% 회수율). 이 중 사용 가능

한 4,00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

전자 정부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설문에서는 가정, 일터, 학교, 도서관 그리고 기타 

장소에서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Dummy 변인 “접근성”은 위에 나열된 장소중에서 

한 곳이라도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1”로 표시 되었고, 접근성이 전혀 보고 되지 않은 경우에 

“0”로 표시 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의 일상생활의 하나의 장소에

서의 인터넷 접근성을 독립적으로 다루며 분석을 하던 방식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의 접근성을 통합

하여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가진다. 아이오와 가족 설문은 인구학적 변인들—연령, 교육, 

결혼상태, 인종, 주거지역, 연간 가계수입, 등을 측정하였고 또한 독거노인의 지위가 “예/아니오”로 

측정되었다. 본인이 인지한 건강상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매우 양호함(5)에서 매우 

나쁨(1)으로 측정 되었다. 

3. Model Specification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분석하기 위해서 접근성은 연령집단(categorical), 성별(남성), 수입, 교

육수준, 비-독거노인의 지위, 비-도시거주의 지위 그리고 건강상태의 function으로 보았다. 총 2단계

에 거쳐서 블록화된 변인들이 투입되었는데; 연령, 수입, 교육수준 과 같은 구조적 변인들이 제 1단계

에서 투입되었고, 제 2단계에서 개인적 특성 변인들 –독거노인 지위, 주거지역, 그리고 건강상태가 

투입되어 모델을 테스트 했다. 

Ⅲ. 결과

1. 참여한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결과

총 4,002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를 위해서 분석되었다. 설문지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56.03세였다. 

전체 응답자 중, 1,457가구(39.8%)가 60세 이상 노인들의 가구였고 1,432 가구(39.1%)가 42세에서 

59세에 이르는 중년층의 가구였고, 770 가구(21%)가 42세 이하의 가장을 가진 가구로 보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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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반정도의 응답자들(56.4%)이 비도시 지역에 살고 있었고 대략 1,721가구(43.6%)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93.2%) 고등학교 졸업 과 그 이상의 학력수준을 보였다. 전체

의 반정도의 응답자 들이(61.4%) 2년제 대학 과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2004년도 가계

소득은 중년층이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여 주었고($67,725.24)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고한 집단은 젊은 연령(가장의 나이 42세 이하)대였다($61,604.67). 노인가구가 가장 낮은 수준의 

여간 소득($42,288.62)를 보고 하였다.

개인특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438가구(12%)가 독거노인들 이였고,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에 응답한 

3,953가구 중 621가구(15.7%)는 최상의 건강상태를, 1,541가구(39%)는 매우 양호한 건강상태를 그리고 

1,199가구(30.3%)는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고하여 대부분의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2.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인터넷의 대중성의 증가

전체 응답자의 72%가(총 2,798 가구) 가정, 일터, 도서관, 학교 그리고 기타 장소에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 결과는 41.5%로 보고된 2000년도의 미국 국가적 지표에 비

하야 매우 증가한 양상이다. 가장 일상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가정(64.9%)

에서였고, 그 다음으로 일터(47.4%)가 지목되었다. 응답자들은 그 밖에 도서관(14.6%), 학교(12.9%) 그

리고 기타 장소(6.8%)에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었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연령대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령대 별 인터넷의 접근성(비율)

3. 가설검증(Logistic Regression Models 분석 결과)

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델 검증은 두 단계로 

이루어 졌는데 – 배경적인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투입이 되고 나중에 개인적 특성 변인들이 모델에 

투입이 되었다. 모델이 진행함에 따라 pseudo R square measure 그리고 Nagelkerke R Square 값들이, 

413에서 .437로 약간의 증가를 보여 주었고, percentage of corrected cases 들은 79.5%에서 80.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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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하였다. 두 모델 모두 데이터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적합성 검증 결과 나타났는데 예로, 첫 번째 

단계에서 c2=14.226, df=8, p=0.76와 두번째 단계에서 c2=4.903, df=8,p=0.768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성차와 소득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기타 제안된 가설들은 모두 수용 되었다. 소득

의 경우 Odds Ratio의 값이 1을 보임으로써 수입에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차이가 없음을 

보여 준다. 성차 역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접근성의 기회를 보였지만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Model들의 검증

Variables Coefficient SE Wald
Probability

|T|=X

Odds 

Ratio

Step1
 

Constant 
 
Age group
Younger than 42
42-59
Sex(Male)
Income 
Education 

 
 

-2.210
 
 

2.2316
1.323
0.047
0.000
0.502

 
 

0.158
 
 

0.189
0.113
0.106
0.000
0.047

 
 

195.012
 

235.356
150.822
137.461

0.192
104.905
112.486

 
 

0.000
 

0.000
0.000
0.000
0.662
0.000
0.000

 
 

0.110
 
 

10.136
3.753
1.048
1.000
1.652

Step 2
Constant 
 
Age group
Younger than 42
42-59
Sex(Male)
Income 
Education 
None-SLA status
Non-Metro County
Health Condition 

 
-3.292

 
 

1.984
1.1075
-0.124
0.000
0.472
1.014

-0.366
0.249

 
0.254

 
 

0.195
0.122
0.114
0.000
0.049
0.167
0.106
0.055

 
158.537

 
140.972
103.486
78.123
1.183

64.116
94.724
36.920
11.940
20.388

 
0.000

 
0.000
0.000
0.000
0.277
0.000
0.000
0.001
0.000
0.000

 
0.041

 
 

7.275
2.931
0.883
1.000
1.604
2.757
0.693
1.282

Model Fit Test
Step 1
 
 
 

Step 2

Nagelkerke
R Square value 
% of Corrected Cases
X 2  Test
 
Nagelkerke
R Square value 
% of Corrected Cases
X 2  Test

.413 
79.5%
X 2 =14.226, df =8, p=0.76
 

.437 
80.3% 
X 2 =4.903, df =8, p=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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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안

본 연구는 인터넷의 접근성의 증가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사회에서의 인터넷의 대중성의 증가를 나타

내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대표성을 가진 표본자료로서, 다단계 계층적 확률 표집에 의해서 

2005/6년에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 중 72%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2000년에 수집된 미국 정보통신연구소의 보고서에는 41.5%의 접근성을 보여준다. 

모든 연령대에서 2000년도에 비해서 접근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접근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앞서 논의 된 바와 같이 중년층과 젊은 성인층과 

비교해서 노인층의 경우 인터넷에 대한 낮은 접근성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령 변인은 강력

하고도 robust 한 접근성의 예측 변인 이였다. 인터넷 접근성에 있어서 성별과 수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미국에서는 가정에 인터넷이 없더라도 일터, 도서관, 학교 그리고 

기타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교육수준은 연령변인과 함께 강력한 

정보격차의 예측 변인 이었다. 지역간의 정보격차가 줄었다는 미국 정보통신부의 보고서와는 달리 

본 연구의 모델은 인터넷의 접근성에 대한 지역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개인이 

인지한 건강상태와 독거노인 지위에 따라 인터넷의 접근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몸이 불편 할수

록, 또한 혼자 사는 노인 일수록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의 가능성은 2.7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의 접근성은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독거노인의 지위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예측되었다. 즉 노인이거나, 교육수준이 낮거나,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독거노인이

거나 혹은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일수록 인터넷의 접근성에 대한 기회가 적고, 정보격차에 사각지대

에 놓일 위험인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증가하게 됨을 모델을 통하여 시연하였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본 연구의 모델 통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독거노인의 경우 정보격차

에 의한 정보화 사회에서의 소외의 위험이 큰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노인 

가족들은 바로 가족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은 집단이고 현재 미국 정부가 지향하는 

전자 정부 서비스의 주요 사업 대상군 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제 2 단계의 

정보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 노인들의 e-literacy의 수준이 구조적 

변인들은 물론, 개인 특성적 변인들 과 함께 분석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 학습자들의 정보화

에 대한 요구 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사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 졌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자료수집

과 분석 연구가 한국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에서 인터넷과 더불어 전자 정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움은 휴대폰이다. 인터넷보다는 사용방법

이 비교적 간단한 휴대폰을 이용한 가족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역시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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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정보화 사회에서의 노인가족의 소외

권 유 진(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최근 합계 출산률 1.08명(‘05년 기준)인 초저출산 추세와 더불어 의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노년층 

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를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만들어왔다. 2020년 기준으로 고령화 

지수가 1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노년층의 인구가 유년층의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고령화 사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또 하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인터

넷을 기저로 하는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다.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 공익 서비스, 각종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유용한 정보들을 확보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야

말로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며, 가장 큰 파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노년층의 정보 격차, 즉 정보에 대한 접근의 취약

성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는 우리나라로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인터넷 사용 비율이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8.5%인 반면에, 50대 이상 고령층의 이용률

은 28.3%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노령인구의 정보 격차가 심각한 상태이며, 발제자의 논의와 같이 

노인 가족의 소외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논의가 큰 의미가 가진다고 보여진다.

노인의 정보 격차의 문제는 크게 정보 접근의 격차, 정보 이용능력의 격차, 정보 활용의 격차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중 발제자는 첫 단계로 노년층의 정보 접근성의 격차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연령, 교육정도, 독거노인의 지위, 거주 지역, 건강의 정도에 따라 정보 격차의 위험에 빠져서 결국은 

소외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논지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토론자는 기본적으로 발제자의 논의

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논지를 보완․추가하고자 한다. 

첫째, 발제 제목에 제시한 정보화 사회에서의 노인 가족의 소외로 제시하고 있으나, 발제 내용은 

정보 접근의 격차에서 기인하는 노인소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연구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 좀 더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다. 둘째, 미국에서 노인의 정보 격차로 인해 노인층이 

미국 전자정부의 주요 서비스 사업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에 한국의 관련정책(예: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노인의 정보 격차 현황 및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과 같은 나라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

로, 캐나다,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종합 정보 접근 체계를 형성하여 고령층

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를 중심으로 

노인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더욱 체계적이고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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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제자의 제언에서처럼 휴대폰은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대중화 되어 있는 만큼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대폰 등과 같은 대중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발제자가 제언한 바와 같이 제 2단계로서 정보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하며,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정보 이용능력 격차와 활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보 이용 능력과 활용 

격차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의 강화 방안과 노인의 평생교육차원에서의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고령층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정보 격차 문제는 비단, 정보 활용과 실효성의 차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교

류의 어려움,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의 의사소통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절이

라는 측면에서 가족 및 지역 사회와의 의사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족관계 관련 후속 연구

들과 관련 정책의 요구가 시급해지는 것이다.




